
 

임시정부의 문지기 

 

1919년  3월  1일  ‘대한  독립  만세’ 소리가  전국에  메아리친  직후 , 김구

는  아무도  모르게  외국으로  망명할  계획을  세웠습니다 . 외국으로  나가서

일본  놈들과  본격적으로  싸움을  벌여야  일본  놈들을  이  땅에서  내  몰수

있다고  생각한  것입니다 . 

떠나기  바로  전  아무  일도  없는  듯이  농민들과  함께  가래질을  했습니다 .  

그가  무슨  일을  꾸미지나  않나  해서  엿보러  왔던  일본  헌병도  그가  가래

질을  하고  있는  것을  보고는  안심하고  돌아갔습니다 . 

다음  날  그는  어머니와  아내에게  말하고  몰래  농장을  빠져  나와  사리원

으로  갔습니다 . 거기서  기차를  타고  압록강을  건넜습니다 .  신의주에서  헌

병의  검문에  걸리자  이렇게  말했습니다 . 

“나는  간도로  목재를  사러  가는  사람이오 .” 

또 , 안동에서  헌병한테  걸렸을  때는 , 

“만주  좁쌀을  사  가지고  조선으로  들어가려는  장사꾼이오 .”  

하고  둘러댔습니다 . 

김구는  안동에서  최명식  등  옛  동지들을  만나  일주일을  묵은  다음  배를

타고  상해로  갔습니다 .  상해의  여러  동지와  미리  연락이  돼  있었던  것입니

다 . 이리하여 , 그의  오랜  망명 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. 이때  그의  나이  마

흔  넷이었습니다 . 

이무렵 상해에서는 삼일운동 후 국내에서 탈출해 온 지사와 각 곳에서 모여든

독립 운동가들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. 



 

“내 일찍이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

마다 하나님에게 빌었소 . 우리나라 정부가 서거든 내

가 그 집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해 달라고 그러

니, 내 임시정부의 문지기 노릇을 꼭 하고 싶소.” 

“참으로 백범다운 말씀이오 . 그 말씀 들으니 새삼

고개가 숙여지오.” 

안창호는 이 문제를 여러 총장들과 상의했습니다. 

“총장 일을 맡으셔야 마땅할 분에게 문지기라니 , 

당치도 않습니다.” 

모두 한결같이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. 그래서 , 그에

게 경무국장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. 그러나 , 그는 사양

했습니다. 

이들은 각 지방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시 의정원(議

政院 ) 회의를 열고,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기로

했습니다 . 김구도 황해도 대표로 의정원 회의에 참석

했습니다 . 임시정부는 국무총리를 우두머리로 하고 , 

그  밑에 내무·외무·법무 등 각 부처를 두었습니다 . 

첫  국무총리로 뽑힌 이는 이승만이었습니다 . 그러나 , 

그가 미국에서 오지 않아 안창호가 내무총장 일을 보

면서 국무총리 일까지 맡았습니다. 

어느 날, 김구는 안창호에게 말했습니다. 

“안 총장, 부탁이 하나 있소 . 내게  임시정부 문지

기를 하게 해주시오.” 

“문지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?” 



 

그 이듬해 어머니의 말을 좇아 인마저 귀국시키고 , 김구는 다시 외롭게  혼자 상해에

남게 되었습니다. 

이에 앞서 김구는 경무국장에서 내무총장이  돼 있었습니다 . 내무총장은 지금의 내무부

장관입니다 . 이  무렵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웠습니다. 임시정부를 꾸려 나

가자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. 그 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. 국내에서 몰래 돈을 보내

던 사람들이 경찰의 탄압이 심해지자 돈을 보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. 또 , 처음에는

정열만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자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먹고

살기 위해 중국이나 만주 각지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. 심지어는 일본 경찰에 항복하여

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. 또  많은 사람들은 잡혀서  감옥살이를 하고

있었습니다. 

게다가 법을 고쳐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삼은 후 , 대통령으로 뽑힌 이승만은 아예  임

시정부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. 미국에  버티고 앉아 엉뚱한 짓거리로 독립 운동가들을

분열시키기만 했습니다 . 보다 못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다시 법을 고쳐 정부의 우두머

리를 국무령으로 하고 , 김구를 국무령으로 뽑았습니다 . 지금같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낼

이는 김구 밖에 없다고 모두들 생각한 것입니다 . 그러나, 국무령이 된 김구는 모든 권한

과 책임을 국무위원이 똑같이 지는 국무위원 제도로 고치고, 대표인 주석 (主席 ) 자리에

앉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는 가까스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. 

김구는 임시정부 안에서 잠을 자고 , 밥은 돈벌이를 하는 동포 집으로  이리저리 돌아

다니면서 임시정부 주석 노릇을 한 것입니다 . 상해에 사는 동포는 한결같이 가난했지만 , 

김구가 주석이 되자 모두 그를 따르고 존경했기 때문에 , 임시정부는 차츰  자리를 잡아

가는 듯 보였습니다. 

“내가 본국에 있을 때 순사 시험 과목을 보고 내 자격을 시험하기 위해 답안을 만들

어 본 일이 있소 . 그런데 , 불합격이었소 . 순사 자격도 없는 내가 어찌 그 총책임자인 경

무국장 자리에 앉겠소?” 

그러나 , 안창호를 비롯하여 다른 총장들이 막무가내로 권해서, 김구도 마침내 더 사양

하지 못하고 경무국장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. 

경무국장 자리는 경찰관 , 판사, 검사에다 형무관까지 맡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습

니다. 

일본의 파괴 공작과 정탐 활동도 막고 , 독립 운동가가 일본에 항복하고  들어가는 것

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. 경무국장은 늘 일본의  마수가 어느 쪽에서  뻗쳐 들어오는가를

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. 바라던 대로 그는  임시정부의 문지기

가 된 것입니다. 

그가 이렇게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일한 지 1년이 지나서 , 아내가 맏아들 인 (仁 )을  안

고 상해로 오고 , 다시 2년  뒤에는 어머니마저 왔습니다 . 그는 실로  오랜만에 이국에서

재미난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. 둘째 아들 신(信 )이 태어난 것도 이때입니다. 

그러나 . 김구의  단란한 가정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. 둘째 아들 신을 낳은 뒤 시

름시름 앓던 아내가 폐렴에 걸린 것입니다 . 아내는 서양인의 병원에 입원했지만 1924

년 1월 1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. 그들이 결혼한 지 스무 해째 되는 해였습니다 . 

그로부터 이태 뒤엔 어머니가 신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. 

“나라 일만 생각해야 할 네가 집안 일에 정신을 써서는 안 된다 . 나와 신이라도 네

곁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집안 일에 정신을 덜 쓰겠지.” 

하는 것이 어머니가 귀국하는 이유였습니다. 


